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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‘기후동행카드’ 청년할인대상 만 19~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

-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…더 많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

- 추가대상(만35세~39세) 자동차 보유률 높아, 대중교통 전환시 기후위기 대응 목적 달성

- 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,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

- 1인 1카드 사용 원칙‧6개월 주기 본인인증으로 부정사용 방지…재원 효율적 활용

□ 일반권(6만2천원~6만5천원)보다 약 12% 저렴한 월 5만원대(5만5천원~ 5만

8천원)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~34세에서 만39세

까지 확대된다.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

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.

○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,000원(따릉이 포함)에 서울시 대중교통

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,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

영중이다.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

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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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35세~39세 청년들의 차량

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

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

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.

○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(만 19~39세) 중 만 35~39세

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, 다른 연령대(▴19~24세, 1만 대 ▴

25~29세, 7만 대 ▴30~34세, 17만 대)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.

○ 아울러 지난 2월 말 청년할인(만 19~34세 대상) 혜택 적용 후 한

달 간 ‘기후동행카드’ 청년 이용자가 13만 명(2월 말)에서 25만 명

(3월 말)으로 2배가량 늘기도 했다.

□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~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

용 후 7월 이후 7,000원(할인금액)×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

급받은 방식이다.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

(월)부터 시범사업 기간(2.26일~6.30일)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

급해 받을 수 있다.

○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, 7월

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(월 7천 원. 5개월 간 최대 3만 5

천 원)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

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.

<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,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>
□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. 모바

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

마치고,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. 청년권종은 따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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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8천원권과 미포함된 5만5천원권

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

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.

< 서비스 흐름도 >
1. 27.(토) 2. 26.(월) 7월(본사업)

시범사업 
시작

“청년 할인혜택” 제공
(7천원 사후 환급 방식)

사전 충전 가능한 
“청년권종” 배포

←  30일 →
(최초 충전 후)

← 일반권(62/65천원) 충전 후 차액 사후 환급 →
(환급액 : 7천원 × 만기 사용한 개월 수)

55/58천원 충전
(모바일/실물)

□ 한편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‘1인

1카드 원칙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.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

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ㆍ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

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.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

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.

□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,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

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‘기후동

행카드’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.

□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

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,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

있게 됐다”며, “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‘기후동행카드’를 통해 서

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